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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아시아 해양분쟁의 원인 

 
“동아시아에 만연한 민족주의가 해양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저해” 

 
○ 동아시아 해양분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먼저 전략 지정학적(geo-strategic) 요인과 지

리 경제학적(geo-economic) 요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. 전략 지정학적 요인의 
중심에는 중국의 부상, 특히 중국 해군력의 증강이 있다. 1945년 이래 미국은 동아시아 
내 해군력 우위를 토대로 지역 내 해양분쟁을 관리해왔다. 최근 중국이 해군력 증강 및 
반접근·지역거부(anti-access/area denial) 전략으로 미국 해군력의 절대적 우위에 도전

하게 되면서 지역 내 해양분쟁이 재점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. 지리 경제학적 요

인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부상과 연관되어 있다. 자원문제와 결부된 해양영토

문제는 관련국가들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 
내 국가들 간 분쟁요인으로 발전되기 쉽다.  

 
○ 이에 덧붙여 동아시아에 만연한 민족주의는 지역 내 해양분쟁이 끈질기게 지속되는 

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, 앞서 언급한 전략 지정학적 요인과 지

리 경제학적 요인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욱 난해한 문제이다. 민족주의는 정책입안자

들 사이의 협상 타결을 어렵게 만들어 해양분쟁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함에 있어 커

다란 장애요인으로 작동한다. 각국 정부의 실제 의도와 상관없이 일반 국민의 민족주

의 감정이 작용하여 특정 이슈가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고 지역 내 해양분쟁 문제의 
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.  

 
 
해양분쟁과 동아시아 동맹체제 

 
“해양분쟁은 동맹딜레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” 
“해양분쟁에 대한 미국의 중립적 입장은 지속되기 어려워” 
 
○ 동아시아지역 내 해양분쟁은 연루와 방기의 동맹딜레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

다.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 가운데 일부 국가의 문제로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가들과

의 관계가 경색되고 불필요한 분쟁에 연루되지 않을까 염려하고, 반대로 미국의 동맹국

들은 자국의 사활적 이익이 달린 해양문제에서 미국이 연루에 대한 염려 때문에 강력

한 지지를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방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. 미국이 주권 및 해

양분쟁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(strategic ambiguity)을 유지하는 한 동맹딜레마는 계속될 
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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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, 해양분쟁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나 중립성은 지속되기 어렵다. 중국의 부

상과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군비경쟁으로 인해 지역 국가간 충돌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. 중국과 미국의 
동맹국들 간에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해양분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
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.  
 

○ 장기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지역전략대화가 지역 내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, 이러한 플

랫폼은 해양분쟁이 관련국 간 충돌로 비화되는데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하는 전략적 불신과 오해의 문제

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. 
 

 

남중국해 문제와 미중관계 

 
“미중 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서 합의를 이룰 여지 많아” 
“동아시아 해양분쟁 문제 해결 위해 민족주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” 
 
○ 해양영토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향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봉쇄

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중국 정부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.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부

상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다. 뿐만 아니라 미중 양국의 정책입안자들은 갈등 보다는 협력을 지향하는 양

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과 관련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. 
 
○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해양분쟁을 야기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

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미국,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가 잠재적 충돌의 가장 큰 요인

임을 기억해야 한다.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은 국가적 과제들이 민족주의적 열망에 좌우되지 않도록 이를 잘 
관리해야 한다. 아울러, <유엔해양법협약>(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) 체제가 점증하

는 지역국가간 경제적 이익의 복잡한 경쟁구도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의 
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. 

 
 
 
 

―― 토마스 버거(Thomas U. Berger) 교수는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(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) 
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, 현재 미국 보스턴대학교(Boston University) 국제관계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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